
 

 

 

민간 주도 '전북문화재단' 설립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전북지역 문화예술 업무를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전북문화재단'이 올해 설립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향토색 짙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10월까지 분야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북문
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도는 전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우선 문예진흥기금 15억원을 
출연하고 도 소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화재단은 ▦문화정책 수립 ▦문예진흥기금 운용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 교
육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맡게 된다. 
 
하지만 문화재단 재원의 대부분을 전북도가 출연할 계획이어서 민간 영역의 독립성과 효율성 등이 훼손될 우려도 낳
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 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주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효율
성 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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